
준성사1 축성과 축복

교리톡톡 신앙쑥쑥

“ 주님은 구원의 샘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니,  이 성수를 뿌리거나 달리 사용함으로써 힘을 얻

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생기를 되찾아 성령의 힘으로 항상 생활 개선에 힘쓰게 하소서.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수 축복 예식 중 ‘축복의 기도’ 

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곱 가지 성사 

외에도 새로 산 묵주를 축복하거나 또 새집이나 새 자동

차를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. 이처럼 교회에는 신자들의 

신앙생활을 돕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한 여러 다

양한 예식들이 있습니다. 이것을 ‘준성사’(準聖事)라고 합니

다. 「가톨릭 교회 교리서」 1667항은 준성사에 대하여 다

음과 같이 가르칩니다. “준성사는 어느 정도 성사들을 모

방하여 특히 영적 효력을 교회의 간청으로 얻고 이를 표

시하는 거룩한 표징들이다.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성사

들의 뛰어난 효과를 받도록 준비되고, 생활의 여러 환경

이 성화된다.” 이러한 준성사는 성사의 특징과 비교하면 

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

준성사는 성사처럼 일정한 기도와 표징(동작)으로 이뤄

지기 때문에 교회가 규정한 예식에 따라 전해야 합니다. 

이러한 준성사는 크게 축복, 축성, 구마 세 가지로 나눌 

수 있습니다. 

축복(祝福)   |  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

께서 베푸시는 “온갖 영적인 복”(에페 1,3)을 받습니다. 그래서 교

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, 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성호를 

그어 축복합니다. 축복의 대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물, 

장소, 음식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. 식사 전·후 기도 축복, 여

행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, 새로 입주한 집이나 사무실, 또 

새로 구입한 자동차, 반려동물에 대한 축복 등이 여기에 해당합

니다. 

축복 가운데 정규집전자인 사제가 아닌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는 

것도 있습니다. 이는 세례받은 누구나 그 자신이 ‘복’이 되어 다른 

이들을 축복하는 보편사제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식

사 전후 기도를 바치는 축복이나 잠자리에 들거나 등교하는 자녀

에게 주는 축복이 여기에 포함됩니다. 그러나 교회 생활과 성사 생

활에 더 밀접한 관계를 지닌 축복은 성직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. 

축성(祝聖)   |   어떤 축복들은 지속적인 효력을 가집니다. 그래서 

사람들은 하느님께 봉헌하고, 물건과 장소를 전례적 용도로 사용

할 수 있게 합니다. 이것을 축성이라고 합니다. 사람들에게 주는 

축복 중에는 수도자들이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하는 서원 

예식이 이에 해당합니다. 또한 수도원장의 축복, 교리교사 축복, 

독서직, 시종직의 예식을 통한 축복 등 교회 직무를 위한 축복도 

있습니다. 물건의 경우, 오로지 전례적인 용도로만 마련된 성당이

나 제대, 제구, 또 성유 등을 축성하고 묵주와 십자가 등 기도와 신

심 생활에 필요한 성물을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. 

성물의 경우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단순한 상품이나 물건일 뿐이

지만 축복을 받고 나면 성물이 되기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

며, 만약 파손되었을 경우 땅에 묻거나 본당 사무실에 가져와서 

폐기해야지 다른 용도로 재활용해서는 안 됩니다. 성물을 축복하

고 싶을 경우, 사제에게 찾아가 “이 성물을 축복해 주세요.”라고 

청하시면 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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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사 준성사

제정
그리스도께서 제정하

시고 교회에 맡기신 것

교회가 신자 생활의 유익을 위해 

성사를 모방하여 제정

특징 그 자체로 은총을 전해줌

그 자체로 은총을 전해주지는 못하

지만, 하느님의 은총을 받도록 준

비시키고, 하느님의 은총에 협력하

여 살아가도록 결심하게 도와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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